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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tridium perfringens에 의해 발병되며, 가축의 장관에 상재하면서 과식 등에 의한 소화장해의 원인으로 본 균에 대한 저항성이 약화될 때 다른 혐기성 균과 연루하여 장내에 이상 증식되어 송아지에 장독혈증을 유발시킨다. 

1. 원인체 및 감염경로
  원인균은 Clostridium perfringens 균은 여러 형을 가지며, 그중에서 송아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형은 A형이나 이 밖에도 B, C, D형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질병의 발생은 과식으로 인한 위장내 사료가 가득차이고 회장에 혐기성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균이 증식하여 독소를 형성하게 되고 이들 독소를 흡수하게되어 발병하게 된다. 

2. 국내외 발생현황
  세계적으로 발생되며 특히 송아지에서 보다도 영국등에서 같은 반추류인 양에서 흔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이다.
  국내발생에 대한 1995년 자료에 따르면 송아지의 설사증 발생율 17.6% 중 Cl. perfringens의 분리율은 31.7%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3. 임상증상 및 진단
  송아지에서 흔히 발생되는 Cl. perfringens A형 균은 알파톡신만을 분비하며, 생성된 톡신은 송아지의 장모세혈관을 손상시키므로써 나타나는 출혈성 장염, 심한 수양성 하리, 쇠약, 빈혈, 황달, 혈색소뇨증 등의 증상을 발현시키며, 발병 후 12시간 이내 폐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l. perfringens B형 균은 알파, 베타, 엡시론톡신을 생성하는 균으로서 본 균이 분비하는 톡신중에서 베타톡신이 주로 질병 발생에 관여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그 임상증상은 출혈성 장염, 소장의 궤양, 호흡곤란에 의한 고통등을 나타내며, 폐사는 발병후 수시간에 이루어진다. Cl. perfringens C형 균은 알파, 베타톡신을 분비하며, 베타톡신에 의해서 생후 1주일령 이내의 송아지에 괴사성 및 출혈성 장염을 일으킨다. 또한 Cl. perfringens D형 균의 경우에는 알파, 엡시론톡신을 생성하는 균으로 장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주로 에피시론톡신의 독력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원인은 에피시론톡신이 트립신 또는 키모트립신의 작용을 촉진시키고 장점막에 흡수되어, 혈관주위의 수종, 출혈성 장염, 심내막 점상출혈, 승모판 주위 심내막 하의 출혈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의 진단은 곡식의 과식 및 갑작스런 폐사발생 등 임상증상과 원인균의 분리 및 독소검출 등으로 확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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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혈성 장내용물로부터 분리된
Clostridium perfringens의 특정적인 용혈상 

	 
	 
	 
	 
	 
	 

	 
	5. 치료 및 예방대책
  치료약제로는 세파로틴, 페니실린 및 크로람페니코이이 감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방대책으로는 사료의 급격한 변경을 피하고 본병과 유사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사료중의 곡식의 양을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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